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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: 집결(集結)

  아침 근무 교대 전 아침 뉴스에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의 

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. 공장에 남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즉시 투입된 구조

대원의 사고 소식이었다. 우리가 만약 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라면 어떻게 했을

까? 라는 물음에 같이 있던 동료들의 대답은 한 치 망설임이 없이 “당연히 투입해야죠!”

로 입을 모았다.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면 같은 마음일 것이다. 그렇기에 이번 사고는 어느 

곳에서든 재발할 수 있다. 

  소방의 현장은 긴박하고 복잡하여 때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희생

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. 이때 지휘관은 소방관 투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

는 ‘난제(難題)’와 대면한다. 그럼,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원론적인 해

법은 소방관을 투입하되 플래시오버, 백드래프트 등 화재 특이현상이나 붕괴를 빠르게 

판단하여 적소 절묘하게 소방관을 철수시키는 것이다. 그러나 순간 급변하는 화재 현장

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



 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2011년 서울 홍제동 주

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떠올리게 한다.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는 아들이 대피하지 못했다

는 말에 소방관이 투입되어 6명이 순직한 사례이다. 이 두 화재의 닮은 점은 당시 최성

기였던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는 정확하지 않은 제보로 소방관이 긴급 투입된 사고라

는 것이다. 이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소방관을 살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. 

 바로 ‘집결(集結)’이다.

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대피 후 사전 약속한 장소에 집결하여 인원 파악 후 소방대

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. 모든 사람이 대피가 완료되었다면 소방관이 무리하게 투입

되지 않아도 되고, 반대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

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.

  지난 22년 5월 경기도 이천시 의류 보관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있었다. 이번 경북 문경

시 육가공공장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컸던 창고 화재지만 142명의 직원은 화재를 인지하

고 대피하여 사전 약속된 집결지에 모여 인원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소방대에 전원 대피 

완료하였다고 전달해 주었다. 이에 소방대는 초기 내부 인명 검색보다 화재진압에 주력

할 수 있었다. 신속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다. 대답은 간단

했다. 평소 대피 훈련 시 집결지에 모여 인원 파악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

한다. 경기도 이천시에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잦다 보니 실전과 같은 훈련하였다고 한다.

  ‘집결(集結)’은 생명을 구하는 핵심이다.

대피 후 집결은 소방관의 사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들이 화재 현장에 고립되어 있

을 때 긴급 구조할 수 있다. 오늘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의 소방 영웅을 추모하며, 가정

과 회사에서 화재 시 집결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 훈련을 해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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